
 
 

 

해외 사업 및 농업 관련 
 

차세대 사업으로 추진 

다이코상사(大晃商事)  

 

 아키타(秋田)현의 주요 자동차 재활용 사

업 업체인, 다이코상사(도몬 고로(土門五郎) 

사장, 가타가미시(潟上市))는, 현내에 있는 자

동차딜러와 지금까지 굳게 쌓아 올린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폐차의 안정적인 입고를 확

보하고 있다. 중고 부품 판매는 동북 지구에

서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동사가 차세

대 사업으로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해외 사업

과 농업 관련 사업. 국내용 중고 부품를 주

력으로 하는 현재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크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동사의 판매 실적 구성은 국내용 중고 부

품이 50%, 수출이 30%, 소재가 20%, 국내 부

품에서는 동사가 속하는 JARA그룹에서도 상

위를 차지하며, 4월 판매에서도 상위를 차지

하고 있다. 

  이 중고 부품 사업의 기반이 되는 폐차의 

매입 대수는 월간 평균 1,300대. 매입 경로

는 자동차딜러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

은 50%가 정비공장, 판금 수리, 중고차 업

체, 손보회사, 리스회사 등으로 나뉜다. 자

동차딜러의 높은 비율이 매입의 안정도를 말

해 주고 있다. 

  자동차딜러의 비율이 높은 배경으로는 10

년 전에 전략적으로 자동차딜러와 관계 만들

기를 추진한 바 있다. 각 자동차딜러의 이벤

트에 협찬함과 더불어 그 외에 아키타현의 

자동차 판매점 협력 회사와 경자동차 협회가 

매년 각2번씩 개최하는 중고차 페어에 동사

의 농업 관련 사업에서 수확한 작물을 출점

해 협력해 왔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활동

으로 자동차딜러와의 견고한 관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 결과 6년 전부터 폐차의 입고 대수는 

증가 추세다. 동시에 매출도 최근 5 년간 소

폭이지만 성장해 왔다. 

하지만 도몬 사장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

게만 보지 않고 있다. "중고 부품 수요가 왕

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상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이

다." 

이유는 보유 대수의 감소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HV) 나 전기 자동차 (EV) 등 자동차 

구조의 변화이다. HV가 증가하면 엔진이나 

미션 등 단가가 높은 부품 수요가 감소한다. 

EV에 이르러서는 엔진도 없다. "중고 부품 

수요는 외장과 바퀴를 중심으로 하는 부품 

만이 될 수있다"고 도몬 사장은 우려하고 있

다. 

 이러한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사업

을 추진한다. 하나의 축으로는 해외의 자동

차 재활용 사업이다. 제 1 탄으로 말레이시

아에 해체 공장을 건설한다. 이미 쿠알라룸

푸르에 용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지 자본

과 합작으로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공장은 아키타의 본사 공장을 모델로 건

설한다. 본사 공장은 2.8 톤 정지 천정 크레

인 2 기, 2 마개 리프트 6기를 갖춘 효율적

인 생산 공장으로 전처리 시설을 별동에 설

치하여 폐유·폐수가 들어 가지 않는 환경에 

배려한 생산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선

진적인 일본의 해체 공장을 말레이시아에서 

실현할 생각이다. 

더욱이 향후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도 비슷한 해체 공장을 전개할 방침이

다. 어느 공장도 현지의 차량을 해체하여 중

고 부품 판매나 소재 판매 등 일본의 사업 

스킬을 이식한다. 

 

폐 타이어의 서멀 리사이클 

하우스 재배로 표고 버섯, 토마토 

 

차세대 사업의 또 다른 축인 농업 관련 

산업은 폐 타이어의 서멀 리사이클로 표고 

버섯과 토마토 등을 하우스 재배하는 사업. 

2012 년 8 월에 신회사 ‘데코 팜’을 설립, 

본사에 근접한 부지 (약 2 천 ㎡)에 거대한 

하우스 재배 시설을 건설. 현재는 표고 버섯

을 연간 약 40 톤, 토마토를 약 10 톤 생산, 

현지 슈퍼마켓이나 센다이에 있는 고급 슈퍼

마켓, 도쿄 신주쿠의 청과 시장 등에 매일 

출하하고 있다. 

도몬 사장이 이 사업을 시작한 목적은 재

활용 사업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 타이어

의 활용이 그 하나이며, 또 다른 하나는 농

업 진흥에 의한 산지 지역의 고용 증가에 기

여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앞으로 하우스 재배 시설을 더 증설할 계

획이며, 이를 위해 주변 부지 2 만 3 천 ㎡

를 취득했다. 야채를 증산함과 더불어 건조

화와 잼 등으로 가공 처리하여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몽골 등으로 수출 할 계획이다. 이

러한 농업 생산 · 가공 · 판매의 방침이 

평가 받아 농림수산성으로부터 ‘6 차 산

업’ 인정서를 수여받았다. 

 

（일간 자동차신문2014.5.29） 



ＢＥＳＴ리사이클 얼라

이언스 

경영자 및 관리직을 대

상으로 마켓팅 연수회

를 개최 

  

자동차 리사이클 부품 유통 4 개 단체

로 조직된 BEST 리사이클 얼라이언스는 5 

월 17 일, JARA (기타지마 소쇼 사장, 도

쿄도 주오구) 도쿄 본부 회의실에서 경영

자 및 관리직를 대상으로 한‘마켓팅 연

수회’를 개최, 각 단체의 임원들 24 명

이 참가했다. 

 

연수회는 회원사의 경영자 및 경영 간

부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은 

제1회로 JARA 기타지마 사장이 강사로 

‘지역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왜 필요한

가? ’를 주제로 자사의 현재 상황 및 정

비·판금 도장 산업의 최신 동향,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자동

차 재활용 부품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사의 강점과 약점, 각 지표에 따른 숫

자 분석과 동시에 전략을 세우는 방법 등

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정비·판금 

도장 산업의 최신 동향, 특히 업계 단체

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다. 또한 

지역에서 선정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경쟁 회사와의 싸움에

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무엇을 해

야 하는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연수에서는 회원 각사의 경영 능력과 

조직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업계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강인한 경영 체질을 습득

시키기 위해, 올해는 총 5 회에 걸쳐 개

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개회에 앞서 인사를 한 기타지마 사장

은 “JARA의 전신 SPN이 마케팅 연수회를 

개최한 사례는 있지만, BEST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케팅을 종합적

으로 습득하여 자사의 매출 증가에 기여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빅 웨

이브의 핫토리 아츠시 사장은 “연수 내

용을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일상 업

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4.6） 

 

피지 비즈니스 세미나

를 개최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사업 연합 후

원 
야마가타 (山形)에서 60명 참가 

 

【야마가타(山形)】 피지공화국 비즈니스 

세미나 (주최 = 피지공화국 일본 대사관

·후원 = NPO 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사

업 연합)가 15 일 호텔 메트로폴리탄 야

마가타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에는 현내의 자동차 판매 회사 

및 재활용 사업자 대표자 등 약 60 명이 

참가. 피지공화국의 이시켈리 마타이토가 

주일 전권 대사와 명예 총영사로 동 연합

의 모리야 다카유키(守屋隆之) 부이사장

(미츠모리 코퍼레이션 사장)이 방문객을 

마중, 경제면에서의 연계를 호소함과 더

불어, 관광지로서의 매력에 대해서도 소

개했다. 

 

마타이토가 대사는 "야마가타 기업과 

무역 촉진을 새롭게 도모할 기회로 삼고 

싶다. 투자 대상의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 

바란다"라고 인사. 세미나 후에는 친목회

도 열려 참석자들의 환담이 이루어졌다. 

(

일간 자동차신문 2014.5.23) 

로지연구소, 문 통상 포장 작업  

표준 사양을 검증 
NGP (하세가와 도시히코 사장), 빅 웨이브 (핫토리 아츠시 사장), JARA 

(기타지마 소쇼 사장), ARN (오카다 다카노리 대표), SSG (후루타 긴이치 사

장), 브로드리프 (오야마 겐지 사장) 및 주요 운송 회사에 의한 「자동차 리

사이클 부품 로지스틱 연구회」가 3 월 20 일에 JARA 본사 (도쿄도 주오구)에

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1,2연구회에 있어 합동으로 촬영한 도요타 크라운 (177 계)의 왼쪽 

문 통상 포장 작업의 동영상에 NGP의 반품 포장재를 이용한 포장 작업의 동

영상을 추가로 검증. 각사의 소요 시간과 안전성, 비용 등을 상세히 비교하

여 가장 이상적인 문 통상 포장 작업을 촬영하여, 그 작업을 골판지를 사용

할 때의 표준 사양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제 2 탄으로 이후부터는 형상이 복잡한 도요타 에스티마 (30·40 계) 

앞 범퍼 포장 작업을 각사에서 촬영하여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부 운송 회사에서 요금 개정이 실시되는 것과 더불어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인한 위기감과 삭감을 향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언급. 연구

회의 주요 운송 회사를 중심으로 보다 저렴한 물류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나

아갈 것을 확인했다. 

                                                (보디 숍 리포트 2014.5) 





 


